
하버드 대학에 신경과학을 배우러 가는 초등학생 

뉴욕으로 이사를 간 초등학생 조나탄(가명)으로부터 일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했다. 뉴욕으로 이사 가기 전에 

조나탄은 필자에게 상담을 하러 와서 뉴욕으로 이사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친구들과 헤어지는 일, 뉴욕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기술 등을 의논하다가 

사람의 사고, 행동, 성격, 생리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필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19 세기 미국인 피니어스 게이지(Phineas Gage)라는 사람의 사진과 

그가 입은 대뇌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게이지는 160 년 전에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약 160 마일 정도 북서쪽 버몬트 주 

내륙에 위치한 Cavendish 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철로노선 공사를 하던 중에 대뇌 

전두엽 부위에 심각한 뇌 부상을 당하고도 13 년을 더 살다가 간 사람이다. 지금 하버드 

대학 의대 Warren 해부학 박물관에 그의 손상된 두개골과 두개골을 관통하고 지나간 

게이지가 애지중지하던 무쇠로 만들어 진 굴착용 연장과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있다. 게이지가 손상을 입은 대뇌부위,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하게 

털고 일어난 이야기, 사고 이후 변모한 게이지의 성격과 행동특성, 전두엽의 기능, 

그리고 게이지를 연구한 아이오와 대학 (지금은 USC 로 옮겨와 활동중이다) 

심리학교수 Antonio Damasio 와 신경과학연구분야 이야기를 필자와 나누는 도중에 

조나탄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빛나기 시작했다.  

   필자와 이야기 도중에 조나탄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160 년전 동부 버몬트의 

철로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젊은 게이지, 사고 후에 변화된 그의 전두엽 기능, 

게이지를 연구한 신경과학자들, 박물관에 전시된 게이지의 유물, 그로 인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신경과학계, 그리고 연구대상으로 그가 남긴 유산. 이런 것에 대해 끝이 

없는 지적 호기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해왔다. 동부로 이사를 가면 하버드에 있는 

게이지의 유물전시관을 찾아 가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 번 경험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나탄이 아이비리그 진학을 위해 학교탐방을 가는 대신 

게이지를 보면서 초등학생으로서 그날 가지게 된 생각이나 느낀 기분은 아마 

조나탄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일깨워주려면 아이들은 

기회가 필요하다. 아이들 혼자 자유로이 노는 시간, 부모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 동네 공원의 

농구코트, 테니스코트에서 함께 뛰는 시간, 그리고 지금 조나탄이 필자와 한 것과 같이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되는 storytelling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교공부의 지식주입을 초월해서 지적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의 또 다른 대뇌기능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눈뜨게 된 새로운 

세계가 그들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버드를 방문하면서 조나탄은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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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단순한 학교탐방이 아니라 신경과학의 역사를 보고자 

했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고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해부학박물관에 

전시된 또 다른 역사유물들을 보면서 조나탄은 장차 왜 자신이 하버드대학에 진학해서 

신경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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